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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지 2023년 5월 24일

부산 금정산에만 있는 '가는동자꽃' 멸종 위기 넘겼다
mobile.newsis.com/view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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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

국립생태원 "인공증식 개체 확보, 자연적응 실험 중"

https://mobile.newsis.com/view.html?ar_id=NISX20230524_0002314806#_PA
https://mobile.newsis.com/
https://mobile.newsis.com/sectionNewsSub.php?pID=10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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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=뉴시스] 김민지 기자 = 자생지인  금정산에서 피어난 가는동자꽃의 잎. 피침형이며
털이 있다. 2023.05.24. mingy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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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=뉴시스]김민지 기자 =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금정산에서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
생물 2급 '가는동자꽃'이 인공 증식에 성공, 자연 적응 실험단계로 접어들었다.



국립생태원은 인공증식한 가는동자꽃 50여개채를 지난해 5월 자생지 인근에 시험 이식한
뒤 살아남은 절반의 성장을 관찰하고 있다.

가는동자꽃은 햇볕이 좋은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되
고 있다. 특히 한국에서는 부산 금정산에서만 자생하고 있고 그마저도 사는 곳 3곳 중 2곳
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.



환경부는 2017년 가는동자꽃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.




[부산=뉴시스] 국립생태원의 가는동자꽃 인공 증식 (왼쪽), 개화한 가는동자꽃. 가는동자꽃
은 7~9월에 핀다. 국립생태원 제공 *재판매 및 DB 금지



국립생태원은 2020년 10월 부산시로부터 가는동자꽃 종자 100립 채취 허가를 받아 2021
년 3월 인공 증식을 시작했다.

박환준 국립생태원 식물팀 전임연구원은 "실험실에서 종자의 발아를 거친 후 온실에서 발
아된 개체를 키우면서 증식에 성공하는지 판단한다"고 설명했다.

박 연구원은 "자생지가 전국에 하나이고 보존하기 어려운 식물로 알려져 걱정을 했지만 인
공 증식 실험을 해보니 성장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"고 전했다.

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말 개체 일부인 50여개를 자생지 인근에 시험 이식한 뒤 주기적
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력을 살피고 있다.

박 연구원은 "1년 정도 지난 지금 살아 있는 개체 수는 절반 정도"라며 "다른 멸종위기 생물
에 비하면 긍정적인 상황"이라고 평했다.

"온도와 습도, 햇빛 등을 따져가며 가는동자꽃에 적합한 생육 환경을 찾아 나가고 있다"며
"보유하고 있는 개체로 자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시험 이식도 진행할 계획"이기도
하다.

박 연구원은 "몇 년 간의 적응 실험을 잘 거친다면 자생지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"이라
고 전망했다.

가는동자꽃 자생지를 처음 발견한 김합수 민간생태연구가는 "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생지
답사를 나갔을 때 자생지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 걱정이 많았다"고 돌아봤다.

그러나 "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물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"며 "자생지에서 확인되는
가는동자꽃의 개체 수도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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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연구가는 가는동자꽃의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. "가는동자꽃
의 특성상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생지 중 물이 쉽게 빠지는 곳은 덜 빠지게끔 해
주고 나무 가지치기 등으로 그늘을 없애 주는 것도 중요하다"는 것이다.

또 "이전에는 자생지를 훼손하는 등산객들, 가는동자꽃을 꺾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훼손이
심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"며 "앞으로도 이처럼 자연에서의 보존이 잘 이뤄질 수
있도록 해야 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, 부산시와 국립생태원은 2019년부터 자생지 근처에 출입 차단 로프, 표지판 등을 설
치해 가는동자꽃을 보전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mingy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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